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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이란 한 철 화려하게 피고 지는 벚꽃이 아닌
사시사철 푸른 소나무 같은 것!

벚꽃이 흐드러지게 흩날리는 계절. 쌍계사의 십리벚꽃길은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유명한 곳이다. 섬진강과

지리산이 위치한 그야말로 산 좋고 물 좋은, 물길과 꽃길의 고장 하동. 이곳 하동군 금성면에 위치한 한국남

부발전(주) 하동화력본부의 이재실 안전과장을 만나 그의 안전 철학에 해 들어보았다.

내일을 이어주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됐으면…

한국남부발전(주) 하동화력본부는 국내 발전설비용량의 12.6%를 책임지고 있고 현재 7호기와 8호

기의 건설을 통하여 앞으로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이바지하는, 이곳 하동화력에는 약 600여명의

근로자가 고품질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전념하고 있으며 부지만 해도 80만평이 넘는다.

이러한 큰 규모의 사업장에서 지난 1월에 무재해 7배를 달성하 는데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이재실

안전과장이 그 중심에 있었다. 그는 84년에 한국전력(호남발전소)에 입사하여 발전소 운전업무를 담

당하면서 그 이후 15년 동안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99년, 이곳 한국남부발전(주)하동화력본

부에서 안전관리자로 발령을 받아 안전의 길을 걷게 되었다. 당시 그의 나이 42세, 불혹이 훌쩍 넘은

나이에 안전에 한 지식을 쌓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지만 그는 혼자 남아 책을 폈고, 집에 갈 때도

책을 들고 다니며 틈틈이 안전에 한 개념들을 독학으로 쌓아갔다. 처음 안전에 한 일을 권유받았

을 때는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갈망해오던 차에 좋은 기회다 싶었다

고 한다. 또 87년 보령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할 때 가까운 근로자를 재해로 잃은 경험이 있는 그에게

있어서 안전이란 말은 단순히 허공을 떠도는 뜬 구름 같은 얘기가 아니었다. 이제 어느덧 8년차 안

전관리자가 된 그는 처음 안전을 접할 때는 아무것도 안보이더니 차차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

로 생각하고 연구해 보니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다며 겸손해 한다. 

이곳 현장은 발전소의 특성상 설비에 한 보수가 많고, 이러한 과정에서 감전이나 분해물에 의한

타격 등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.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감전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. 이에

이재실 안전과장은 현장 작업이 있을 시에는 항상 현장을 방문하여 사전에 안전 교육을 그 곳에서

진행한다고 한다. 특히 사례를 들어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에 한 의식을

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. 현장에서 이렇게 근로자들과 안전에 한 이야기를 하며 근로자의 건강

과 행복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 때 자부심과 함께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. 

안전은 어두운 곳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밝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튼튼한 다리가

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재실 안전과장. 비록 어두워 보이지 않지만 조금 더 튼튼한 다리를 만들 수

있도록 노력하는 당신이 있기에 오늘도 무재해의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. <임재근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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